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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62년, 충청도 태안에서 태어남. 오랜 시간동안 가구 만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거

리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건 10년 좀 안 됨. 거리에 볼거리가 없는 게 아쉬워 나중

에 목공 카페를 차리고 싶다.

주요 색인어
목공, 나무, 볼거리, 교육, 전시, 주부 생활, 카페, 가전, 가구, 납품, 직장생활, 결

혼, 일회용, 원목 가구, 규모, 청결, 고무나무, 서랍, 꼼꼼, 리폼, 보험 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근황 00:00:37∼

00:03:01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고향은 충청도 태안. 62년 생.

2. 생애 인터뷰 중 과거 직업 관련

00:01:39~

00:05:45

- 목공을 직업으로 가진 지는 40년이 넘었음. 직장 생활을 많이 해

서 여기 온 지는 10년 좀 안됨.

- 나무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개인 사업자가 됨.

- 목공예 거리에 볼거리가 없는 것이 아쉬웠음.

- 조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짐.

- 센터는 전시 보다 교육 위주로 운영됨.

3. 미래 00:05:46~

00:08:52- 목공 카페를 한 번 해보고 싶음.

4. 첫 직업

00:08:55~

00:11:37

- 나무로 된 삼성전자 텔레비젼 만드는 게 첫 직업이었음. 

- 플리스틱이 나오고 그 제품이 없어져서 그 회사가 가구 공장이 

됨. 그 회사를 쭉 다녔음.

- 회사에서 가구 만들다가 이 거리에 와서 개인 사업 시작함. 

- 아내와 재혼했음.

5. 주문 제작

00:13:07~

00:43:15

- 물건을 만들 때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음. 요즘 가구

가 일회용이 된 게 참 아쉬움.

- 이사를 다니다가 지금의 가게에 자리 잡음.



- 나무 만지는 게 재미있지만 위험함. 항상 조심해야 함.

-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.

- 꼼꼼한 성격. 작업장 항상 청결.

-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손님한테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, 그런 게 부

족함. 

-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나무 종류는 고무나무.

- 나무 만지는 거 좋아해서 하는 거지,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음. 

- 자연 그대로의 나무 색깔이 예쁨. 인위적으로 색깔 넣으면 덜 예

쁨. 

-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, 다른 사람들

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안 가지고 있음. 

- 일이 없어서 거리 규모가 줄어듦. 

- 이 거리에 잘 못 들어온 것 같음. 경쟁력이 떨어짐.

- 단골이 생김.

- 가구 수리, 리폼도 함.

- 나중에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공방 겸 카페를 

만들고 싶음. 

- 특수 보험 같은 건 안듦.  


